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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s of eleven pre- and in-service English 

teachers in one semester-long graduate seminar designed to introduce critical pedagogy 

in TESOL. Data were collected from multiple reflection papers and observation notes 

throughout the spring semester of 2011 and were analyzed qualitatively.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found the content of the 

critically-oriented seminar hitherto unheard of and thought-provoking, which they 

consider to be important for future teachers to learn. Provided with the opportunities to 

deconstruct the monolingual paradigm and native speaker superiority and to imagine 

more democratic TESOL practices in Korea, they gradually began to view themselves 

in a positive light, regaining self-confidence as legitimate and competent teachers of 

English. In addition, the teachers articulated that they wanted to introduce what they 

had learned in the seminar to their students so that the students could become critically 

aware of issues related to the global spread and power of English in the contemporary 

world, as well as its socio-cultural manifestation in their lives as users of English. The 

study draws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balanced approach to Korean 

TESOL that not only helps students improve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which 

is indispensable in the global era, but also ensures they do not lose sight of inequalities 

and oppression intricately related to current TESO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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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 한국에서 영어교육은 더 이상 교육학계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한국 사

회 전반에 걸쳐 뜨겁게 논의되고 있으며,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다. 이러한 영어에 

대한 전 국민적, 국가적 관심은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요약되는 지구화 시대에 

세계 공용어로 자리매김한 영어라는 언어의 사용 능력 없이는 한국의 미래를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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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렵다는 지배적 담론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21세기의 전 지구적 경쟁에

서 살아남기 위해 영어 능력은 이제 한 개인의 성공과 영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한국인의 주요 경쟁 지표이자 과제가 되

었다는 사실이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인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 및 세계화 담론 하에 학생 개개인의 영어 사용능력의 향상에만 초

점을 두어 영어를 교육할 때 우리가 자칫 간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어의 정치성이

다(Holborow, 1999; Pennycook, 1994). 즉,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국의 국가경

쟁력을 높이고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기 위해 영어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

성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현 지위 및 확산 뒤에 가려진 영

어의 잠재적, 실질적 무게와 횡포—즉, 영어라는 언어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불평등

과 억압, 희생—에 무감각해지며, 결국은 영어의 권력과 지배를 유지시키고 재생산

하는 일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참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Auerbach, 1995; 

Canagarajah, 1993; Pennycook, 1994, 2001; Phillipson, 1992). 

그러므로 한국과 같이 영어광풍이 국민의 삶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곳에

서 현 시대의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된 영어를 교육하고 학습함에 있어 이러한 비판적 

태도를 가질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국의 영어교육은 영어의 부정할 수 없는 정치성

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동안 전통적인 형식주의에 머물러 왔는데, 최근 들어 몇몇 

학자들이 영어교육에 비판이론을 접목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형 

비판적 영어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기완, 2009; 윤교찬, 이동배, 2011; 이창봉, 박주식, 2007; K. Sung, 2007).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논문은 한국의 영어 교사교육에 있어 비판적 교육학을 도입

하여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한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하려고 한다. 보다 구체적

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한 교육대학원에서 11명의 교사 및 예비교사들을 상대로 비

판적 사유의 틀을 가지고 영어교육의 다양한 이슈들을 되짚어보게 한 수업을 통해

서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영어교사로서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했는 지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어교사교육 현장이 

한국 영어교육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지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것이다.  

 

 

II. 선행연구 

 

1. 비판적 교육학(critical pedagogy) 

 

McLaren(2003)은 비판적 교육학(critical pedagogy)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기본적으

로 자유롭지 못하며 권력과 특권의 불균형과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고 있

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비판적 교육학은 지식은 철저히 사회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지식과 권력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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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탐구하는데, 어떻게 특정한 유형의 지식이 다른 유형의 지식을 제치고 합법화 되

는지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지에 관심을 

가진다. 비판적 교육학자들은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개인과 사회

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학교라는 곳이 단순히 교수

(instruction)와 교화(indoctrination)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실은 학생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Giroux(2001) 역시 학교는 학습과 사회변화를 중재하는 곳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지배적 억압의 형태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 곳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급진적 교수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그가 말하는 급진적 교수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계급을 생산하고 사회 불평등

을 영속시키려는 억압적 교육모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사회 변화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

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비판적 교육학자인 Freire(1970)도 기존의 교사에서 학생으로

의 일방적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둔 ‘은행저금식 교육’(the banking concept of 

education)을 비판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유

주의교육(libertarian education) 모델에 대해 소개한다. 이 교육모델에서는 교사와 학

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중요시하는데(Shor & Freire, 1987), 이러한 문답 

과정을 통해 학생은 자신이 처한 억압적 현실에 대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판적 교육학의 핵심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교실 밖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권력 및 이데올로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

며(Auerbach, 1995; Giroux, 2001; McLaren, 2003), 학교는 그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

기를 전파하고 영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를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지배적 이

데올로기와 교육 사이의 영속적 고리,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을 올바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좀 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

현을 꿈꾸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비판적 교육학에 근거한 영어교육의 선행연구들 

 

비판이론의 토대를 가지고 영어교육의 다양한 이슈들을 조명한 선행연구들은 

1990년대 즈음부터 이루어져 왔다(Canagarajah, 1993; Lin, 1999; McKay & Wong, 

1996; Nelson, 1999; Peirce, 1995). 특히 비판적 영어교육 접근법이 교실 안에서 학생

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비판 의식을 심어주고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꿈꾸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들이 비록 많지는 않았지

만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Abednia, 2012; Brutt-Griffler & Samimy, 1999; Fry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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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ombek & Jordan, 2005; Graman, 1988; Huang, 2012; Pavlenko, 2003; Rivera, 1999; 

Shin & Crookes, 2005).  

Graman(1988)은 미국에 이민 와서 농장 일꾼으로 일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를 교육하는 현장에서, 기존의 문법위주의 교육방식이 이민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

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하며, Freire(1970)의 문답식 문제제기(dialogic 

problem-posing) 방식을 도입하여 영어를 교육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 연구를 통해 

Graman은 Freire의 비판적 교육학이 이민자들에게 미국에서 살아 남기 위해 꼭 필요

한 영어 문식(literacy)을 익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처한 

상황과 사회구조를 비판적으로 직시하게 만들고, 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지를 보여준다. Rivera(1999)와 Frye(1999) 역시 미국 동

부에 이민 온 성인여성들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에서 Freire의 문답식 문제

제기 교수법과 참여 교수법(participatory approach)이 성인 학생들에게 문해교육

(literacy education)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며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서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를 보여준다.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육현장에서 비판이론을 적용한 연구들로는 

Shin과 Crookes(2005)와 Huang(2012)을 들 수 있다. Shin과 Crookes는 한국의 한 중,고

등학교 영어 수업에서 Freire의 문답식 교육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과 관

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영어로 토론을 하면서, 영어 말하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수업시간에 토론한 주제들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Huang은 대만의 한 대학에서 비판적 문해교육(critical 

literacy)의 틀을 가지고 진행한 글쓰기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변화를 질적연구를 통

해 보여 준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연구보고서라는 장르에 필요한 글쓰기 

테크닉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논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성찰적이며 비

판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기준들을 재정비할 필요를 알

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역의 그리고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며 사

회를 변화시킬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비판적 교육학의 틀을 교사교육에 적용한 예로는 Brutt-Griffler와 

Samimy(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에서 영어를 모국

어로 하지 않는 17명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영어교육계에 만연한 

원어민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되짚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특

히 비판적 문답(critical dialogic)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 교육계에서 비원어민

의 위상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비원어민 교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0 주간의 세미나 수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비원어민 대학원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사정체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영

어교육에 있어 자신들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며 변화의 주

체가 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Pavlenko(2003) 및 Golombek과 Jordan(2005)의 연구 역시 영어교사 교육에 있어 비

판적 접근법을 도입한 연구들이다. Pavlenko는 미국 학생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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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생들이 섞여 있는 미국의 한 대학원 수업에서 비판적 교육학에 근거한 영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교육계에 만연한 

단일어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다언어 담론 안에서 교사로서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

보게 되며 자신감을 찾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Golombek과 Jordan 역시 미국

의 한 대학원에서 비원어민 대학원생이자 영어교육 종사자인 2명의 아시아 여학생

들이 비판이론에 근거한 발음교수법 수업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비판적 교육학을 교사교육에 적용한 

또 다른 예를 보여준다. 이 두 연구에 참여한 비원어민 교사들은 수업을 통해 영어

교사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이론들을 

학생들에게, 그리고 고국의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Abednia(2012)는 이란에서의 영어교사교육에서 비판이론의 틀을 사용한 경험을 

질적연구를 통해 보여 준다. 비판적 교육학을 도입한 대학원 수업을 통해서 교사로

서의 특별한 직업의식이 없거나 교육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던 대부분의 예비교사

들은 수업을 들은 후 교사로서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

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또한,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영어의 언어적 측면만을 강조했

던 관점에서 변화하여 영어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비판의식을 증진시키고, 학생

들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

을 보여 준다. 특히, 영어 교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교재가 학생들의 삶과 얼마나 

관계 있는 지, 그리고 교재가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얼마나 고취시킬 수 있는 지에 

관심을 가지게 됨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대학원 수업을 통해 비판이론의 틀을 사용

한 경험을 나누며 미래의 교사교육에 제언을 한 연구로는 Crookes와 Lehner(1998)와 

Pessoa와 Freitas (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몇몇 학자들이(박휴용, 2006; 신동일, 임관혁, 2011; 이

창봉, 박주식, 2007; 정정호, 2004; 한상호, 2007) 비판이론이 영어 및 영미문학 교육

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비판적 영어

교육에 대한 실험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창봉과 박주식(2007)은 한국의 기

능주의적 영어교육에서 비판적 성찰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한국의 사회문화적, 정

치적 상황에 어울리는 비판적 영어교육 커리큘럼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

한 영문학과 학부 커리큘럼의 특징은 그동안 영어교육에서 등한시 되었던 문화교

육을 중심으로 문학과 어학과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한편, 영어와 영어

권 문화만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도 다룸으로써 둘을 함께 비판적으로 비

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소수 민족의 문학과 문화도 다루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성기완(2009) 역시 비평적1 영어교육 커리큘럼 모델을 제시하였는

데, 그의 모델은 기존의 교사교육 커리큘럼과 차별화하여 어학과 문학 영역을 축소

하고 영어교육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영어교육의 다양한 영역—평가, 

교수방법론, 이론—에 ‘비평성(criticality)’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p. 224). 

                                                                 

1 성기완(2009)은 그의 논문에서 critical pedagogy를 ‘비평적 교수’로 칭했다(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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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Sung(2007)은 또한 비평적 교수법을 바탕으로 영어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진

행과정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상기 제시된 것처럼 비판적 영어교육은 이제 영어교육에 있어 하나의 대안이 아

니라 불가피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어교육은 성기완(2009)이 제시했듯이 교

사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비판이론을 영

어교육에 접목하려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국내의 한 교육대학원에서 비판적 교육

학을 바탕으로 영어 교육의 다양한 이슈들을 재조명한 수업에서, 교사 및 예비 교사

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영어교사로서 자신들의 교수법과 정체성에 대해서 어

떻게 이해하는 지를 질적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배경 및 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A 교육대학원에서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2011년 봄학기에 A 교육대학원의 영어교

육 관련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수강한 11명의 공교육,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 

및 예비교사들2이다. 세미나 수업은 본 연구자가 교수한 과목으로, 대학원생들로 하

여금 한국 및 세계의 영어 및 영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사회현상들을 비판

적인 시각으로 성찰하게 함으로써 좀 더 민주적이고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미래의 

한국형 영어교육의 틀을 새롭게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수업은 총 

16주간 일주일에 1회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원생들은 수업에서 세계 영어

(World Englishes)의 개념과 영어의 다양성, 글로벌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확산과 이

에 따른 소수언어의 말살 및 언어 제국주의의 전파, 원어민 영어교사와 비원어민 영

어교사 등의 주제를 가지고 각 주마다 책정된 논문들3을 읽고 발표하며 토론에 참여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2011년 봄학기에 3명을 제외하고 한국의 초·중·고등

학교 및 사교육 기관에서 영어교사 또는 영어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좀 더 구체

적으로는 고등학교 영어교사 2명, 입시학원 강사 2명, 중학교 인턴 교사 1명, 초등학

교 방과 후 교사 1명, 초, 중등 학원 강사가 2명이었다. 교편을 잡지 않은 대학원생 3

명 중 두 명은 최근까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를 했으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느

                                                                 

2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공교육, 사교육 기관에서 정교사 또는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경험이 있는 모든 교사를 ‘교사’로 칭한다. ‘예비교사’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교편을 

잡은 경험이 없고,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칭한다.    
3  대학원생들은 상기 제시된 주제에 따라 Kachru & Nelson(1996), McKay(2002), 

Widdowson(1992), Kirkpatrick(2006), Phillipson(1992), Skutnabb-Kangas(1998), Medgyes(1992), 

Braine(1999), Canagarajah(1999), Thomas(1999) 등의 다양한 논문 및 책의 몇몇 장들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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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직한 상태였으며, 나머지 한 명은 공교육 또는 사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

친 경험이 전무했다. 이들의 교육경력은 몇 개월간의 입시 과외가 전부인 원생부터 

근 20년간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전문 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총 11명의 참여

자 중 남자는 4명, 여자는 7명이었으며, 대부분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40대 초반의 참여자도 소수 있었다.  

  

2.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연구의 주요 데이터는 세미나 수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읽고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성찰보고서이다. 대학원생들은 연구에 참여

하며 3-4회에 걸쳐 성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각각의 성찰보고서는 2-3주 동안 수

업에서 다룬 주제에 대해 각자의 생각 및 성찰의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

고 때로는 자유로운 성찰 내용 외에 특정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성찰 질문을 

정해주기도 하였다. 특히 마지막 성찰보고서는 그동안 세미나 수업을 수강하면서 

각자의 소회나 영어교사 또는 예비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11명의 원생들이 수업에서 다룬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기술한 성찰 보고서와 마지막 성찰보고서로 국한시켰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적 관찰자로서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 및 토론을 할 때 관찰일

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경력 

및 인적 정보를 얻기 위해 교사정보자료를 사용했다.  

질적 분석(Stake, 1995)을 위해 본 연구자는 먼저 연구의 데이터인 성찰보고서와 

관찰일지를 여러 차례 읽으며 전체 데이터를 이해하려고 했다. 여러 차례의 정독을 

통해 주제별 약호화가 만들어 졌고, 주제 또는 의미가 데이터를 통해서 생성되었다. 

초기 약호화 카테고리를 점검하기 위해, 다시 데이터를 읽으며 약호화를 데이터에 

대입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약호화가 가감되고 마침내 본문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들, 예를 들어, ‘세미나 수업의 새로운 내용,’ ‘주체적인 영어교육의 필요

성,’ ‘한국에서의 원어민 선호사상,’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교사 정체성에 대한 혼란 

및 고민,’ ‘자신감 회복,’ ‘비판적 영어교육의 무의미함’ 등이 만들어졌고, 이들의 상

관관계를 점검하였다. 약호화가 완성되고 나서 각각의 참여자들에 대한 약호화 챠

트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참여자들의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제

별 약호화 챠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제별, 범주별로 분류하였다가 다시 

의미 있는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즉, 세미나 

수업을 통해 교사 및 예비교사들은 어떤 경험을 했으며 영어교사로서 자신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가 만들어졌다. 질적연구의 전통에 따라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독자가 경험하듯 느끼고 자신만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의 

결과를 풍부하고 세밀하게 기술하여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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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세미나 수업: 놀라움의 연속 그리고 교사로서 성찰과 다짐의 기회 

 

1) 새로운 내용 그리고 인식의 변화  

 

교사들은 세미나 수업에 참여하면서 그 동안 영어교육 전공자로서 영어교육계에 

종사하면서 들어보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세미나 수업을 “설렘 그 자체”(교사 8) 또는 “놀라움의 연속”(교사 5)

이라고 표현하며 자신들의 영어관과 영어교육관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현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자 영어교육에 종사하고 전공을 택한 사람으로써 

다양한 학자들의 논문이나 영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접한 이번 한 학기

를 통해 현 시대의 영어교육과 영어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이

전의 영어에 대한 시선은 Inner Circle 국가의 영어만이 진정한 정통영어라고 여

겼고 그들의 영어만 정확히 모방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학습을 하

려 했다. 하지만, [세미나 수업을 통해] 영어가 세계공용어인 만큼 과연 영어는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기회를 가졌고, 우리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어만을 기준으로 따르고 모방하는 것만이 진정하고 효율적인 영어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 10) 

 

그들은 특히 세미나 수업에서 배운 새로운 내용들은 향후 우리나라 영어과 교사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세미나 강좌의 여러 논문들은 나와 같은 입장의 교사에게는 더욱 큰 충격

이며 그 시사하는 바가 깊었으리라 본다. 대학에서 교직을 전공하면서는 들어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 세월의 내가 연구해 왔던 영어 

교육의 방법론적인 측면의 근간을 뒤흔든 내용이기도 했다. 또한 이번의 내용

들은 앞으로 영어교육을 본인의 경력으로 선택한 후배 교사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겠으나, [특히] 한국의 영어교육의 실상을 충분히 겪은 영어교육

의 경력자들에게는 오히려 더욱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교사 3) 

 

교사들은 세미나 수업이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어교육에 관한 생각들

에 대해 “되돌아 보는 계기”(교사 8)를 마련해 주었다고 했는데, 특히 “무의식적으

로 영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Inner Circle 국가들의 영어 발음을 쫓기 바

빴”던(교사 8)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했으며, “영어는 영어권 국가, 미국 또는 영

국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지에 대해서”(교사 5) 그리고 “미국영어 또는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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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 영어만을 표준영어, 이상적인 영어 또는 정통영어라고 생각하며 가치 있게 여

겼던”(교사 11)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 계기를 마련해주었

다고 믿고 있었다.  

 

2)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교사로서의 다짐 

 

교사들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교실 안에서의 학생지도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영어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를 깨닫게 한 듯 

했다. 그들은 세미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

는지에 대해”(교사 6)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수업을 통해서 “배운 소

중한 정보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노력”할(교사 8)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세미나 수업을 듣기 전에는 영어교사로서 교수법의 기술적인 면을 익

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업을 통해서 교사로서 영어에 대해 올바른 인식 

및 태도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야겠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교사로서 어떠한 수업자료와 수업방식을 가지고 학

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가 영어교사로서 나의 주된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난 후, 수업자료와 수업방식 못지 않게 영어에 대한 수업태도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를 인식하고 바라보

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역시 영어 교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교

사 9) 

 

그들은 특히 교사의 역할에 대해 “미국식 영어 [또는] 영국식 영어로서가 아닌 세

계어로써 학생들이 영어를 인식하”게(교사 9)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영어

의 다양성”(교사 2; 교사 5)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서 잘 인식하고 있는 듯 했다. 특히나 무조건적인 미국영어 또는 영국영어에 대한 

맹신이 가져 올 수 있는 문화사대주의를 우려하며, 학생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영어

를 받아드리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사의 비판적 영어교수의 필요성에 대해

서도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영어는 ‘세계를 향한 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미국식 영어 활용 방식에 

초점을 둔 현재의 교육 방식은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

며 미국식 영어 발음과 활용을 보다 우월하게 여기며 ‘영어 사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 영어는 많은 가능성과 이점을 지닌 언어가 되었다. 영어가 

해야 하는 진정한 역할을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억양과 발

음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자신의] 발음과 억양에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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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 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 6) 

 

국제어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는 영어의 교육 종사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

를 통해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며, 환경이나 상황

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모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교육하리라 다짐해 본다. (교사 4)  

 

교사 2 역시 “세계공용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영어를 “무비

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 보다는, “모국어의 소중함과 정체성을 먼저 깨닫고, 영

어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비판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게끔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이렇듯 교사들은 세미나 수업을 “한국의 현 영어교육상황을 되짚어 보게한 시간”

이었으며(교사 2), “이전에는 지각하지 못했었던 영어에 대한 많은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교사 2)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틀 안에 갇혔

던 [자신]의 생각”을 “깨어나”게 (교사 5) 해준 시간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 새로운 교사정체성 확립 

 

대부분의 교사들은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얻은 큰 수확 중 하나로 그동안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비원어민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느껴왔던 교사로서의 자신감 

결여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꼽았다. 특히, 세미나 수업에서 읽고 토

론했던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많은 비원어민 교사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신들이 느껴왔던 불안감과 알 수 없는 자신감 부족이 당연한 고민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고 하였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스스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

게 된 듯 하다: 

 

[세미나 수업시간에 읽은 논문의] 저자와 … 몇몇 비원어민 동료들은 박사학위

를 받고 미국 내에서 강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 

자신의 실력에 대해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기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이나 불안감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걱정과 불안감이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 나를 더 발전시켜 줄 원동력이 될 수

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교사 9) 

 

교사들이 비원어민 영어교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느껴 왔던 자신감 부족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원어민 선호사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듯 했다. 실제로 교사들

은 세미나 수업에서 한국의 영어열풍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겪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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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위로부터 들었던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의 원어민 교사와는 다른 대우 및 은

근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관찰일지, 수업 2), 성찰보고서에서도 한국 사회에

서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음을 이야기했다. 

 

1) 한국 사회에 만연한 원어민 선호사상 

 

교사들은 한국 사회에서 “과대평가”되고 있는 “영어의 가치”(교사 11)와 “맹목적

으로” 신뢰되고 있는 “원어민 교사의 효율성”(교사 11)에 대한 집착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한국의] 교육현실은 내신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원어민을 선호한다. 많

은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원어민 교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학부

모 또한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것이라면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영어에 더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지불

하더라도 원어민 수업을 듣기 위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교사 9) 

 

그들은 한국에서 “영어교사는 영어를 원어민 같이 유창하게 할 줄 알아야” (교사 

8) 인정받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부담감을 갖게 

한다”고(교사 8) 토로했다. 몇몇 교사들은 실제로 학교나 학원에서 원어민 교사와 

비교되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 본 경험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였다:  

 

현재 방과 후 영어회화 강사로 초등학교에서 3개월째 근무 하고 있[다]. …  외

국인을 대신할 영어회화 강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해 정도에 상관없이 영

어로 진행된 수업을 강요 받고 있고, ‘외국인 강사가 아닌 한국인 강사임에도 

학교 청소아주머니 보다 좋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신들의 월급이 절대 적지 않

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교장선생님의 조롱도 듣고 있다. (교사 5) 

 

교사 9는 “유치원 영어강사로 일을 시작할 당시에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개설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 때문에 [자신의] 영어 수업 시수가 줄어든 적이 있었다”고 

했다. 교사 4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원어민 교사와 똑같은 방과후 과목을 개설할 

당시, 학생들에게 “교사의 이름만 보고 수업을 결정”하도록 하자, 원어민 교사와 자

신의 수업의 수강생 수가 “급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그 후 자신의 “한글 이름

을 영어 이름으로 바꾸어” 기재한 후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며, 이 때의 경험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원이민이 아니면서 원어민인척 이름을 바꿔 기재하면서까지 수업을 해야 하

는 건가’ 라는 회의가 들기도 했지만 최소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어

야 했다. 학부모님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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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없는지 보다 그냥 외국인 이름 자체가 더 신뢰가 가서 선호하게 된다고 

하셨다. … 이름만이라도 원어민인 것이 이런 효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던 참으

로 씁쓸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교사 4) 

 

원어민 선호사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부모나 학생

들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경험한 교사들도 꽤 있었다:  

 

영어캠프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나와 함께 협동수업을 하던 원어민이 학생

들을 대하는 태도나 수업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교사들

로부터 많은 불평들이 있었지만 인사 담당자는 원어민 교사 중에서 몇 안 되는 

Inner Circle 국가의 출신이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다고 했다. 인사담당자 역시 

학생들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Inner Circle 국가로부터 온 원어민 교사라는 사

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인 것이다. (교사 8) 

 

3년 전에 입시학원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곳은 입시학원임에도 불

구하고 원어민 교사가 있었다. 미국출신이었으나 교육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었

다. 초등부 수업에만 가끔 들어가곤 했었는데 그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른다

거나 욕을 하는 등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다. 하지만 원장

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차피 초등학생들이니까 뭘 알겠느냐, 학부모님

들은 그래도 원어민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나에게도 원어민이랑 자주 대

화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인다면 아이들이 내 실력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다.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차별적인 발언이었는지 그

때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교사 2) 

 

이렇듯 다양한 영어교육 현장에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심

지어 영어교육 종사자들의 노골적인 신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교사들은 자연

스럽게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교

사 8)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듯 했다.  

 

2) 세미나 수업을 통해 한국인 영어교사로서의 자신감 회복 

 

원어민 교사 선호사상이 팽배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은 “괴로[움]”(교사 3) 또는 “스트레스”(교사 4)라고 표

현했으며, “조바심과 불안감”(교사 9)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미나 수업을 통

해서 교사들은 이러한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의 “자신감”의 부재(교사 4; 교사 7; 

교사 11)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듯 했다. 교사 3은 비원어민 교사로서 느껴왔던 위축

감의 원인에 대해서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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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면서 나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은 ‘나는 원어민이 아니다’는 사실이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어민’이란 당

연히 영국인, 미국, 호주인이나 뉴질랜드인 정도였다. ‘원어민’이 아니라는 사

실은 항상 영어 교사로서 태생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이었고 나를 움츠러

들게 하는 원흉이었다. 독해지문을 학생들에게 읽을 때도 늘 ‘발음을 틀리면 어

떡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문법에 벗어나는 문장들

을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면 내가 ‘미국인’이 아닌 것이 괴로웠다. 이제 알게 된 

것은 내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은 Canagarajah와 Phillipson이 말한 ‘native 

speaker fallacy’에 의한 것이었다. (교사 3)  

 

교사 4는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가지고 있었던 원어민 교사의 우

월성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 보게 되었으며, 이는 영어교사로

서 수업 안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세미나 수업을 통해 영어교육 종사자로서 스스로 가장 많은 변화를 느낀 것은 

원어민과의 수업 중 나의 인식과 태도이다. 평소에 나는 원어민과 같은 공간에

서 수업을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비원어민 교사로서의 장점이 학생들과 자유

롭게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 외에는 잘 알지 못했던 나에게는 영어에 있어서 만

큼은 항상 원어민 교사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원어민과 나 자

신을 비교하며 발음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문법능력 만으로는 생

성해 낼 수 없는 표현과, 관용구 등 특별한 상황에 적절한 어구들의 활용에 있

어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위축이 되었었다. … 그러나 Medgyes의 논문을 읽으며 

… 비원어민 교사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을 알게 되었고, 수업 중 더욱 자신

감 있어지고 당당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사 4) 

  

교사 4는 그동안 “영어교육이라고 하면 발음부터 떠올리며 맹목적으로 미국식이

나 영국식의 것을 따라 하려 애쓰며, 잘 되지 않으면 자괴감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

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더 이상 “미국인이나 영국인으로 태

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영어교육을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사 7 역시 그동안 비원어민으로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교사로서의 정체성

을 확고히 할 수 없었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한국의 많은 영어교사들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이 개인적으로도 영어교사로서

의 위치에 대한 막연하게 개운치 못한—자신감이 없는—자각을 갖고 있었다. 

‘나는 영어교사이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남들이 공

식적인 자리에서 통역을 의뢰하면 어떻게 하지?’ 혹은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

갈 원고를 써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물음들이 고개를 내밀어 불안해

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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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standard English’와 비교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려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것이다. 결국은 스스로 영어 교사라는 위치에 대한 정체성을 가

지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원어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어민만큼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닌, 이렇게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나는 과연 영어교사라고 떳떳하게 자

부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 7) 

 

그러나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영어의 다양성에 대하여 알게 되고, 원어민 교사 대 

비원어민 교사라는 이론의 틀을 해체하며 새롭게 해석하고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소극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 되었”으며 “심리적인 여유”(교사 

7)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사 9도 그동안 비원어민 영어교사로서 느껴왔던 불

안함이나 피해의식이 수업을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해결되고, 교사로서 스스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한국인 영어교사로서 자부심과 긍정

적인 마인드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전에는 나의 영어실력에 대해 조바심과 불안

감이 앞섰었고 원어민 교사와 스스로 비교하기도 하며 영어교사로서의 정체성

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꼭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과 원어민 교사만이 유능한 교사는 아니

라는 점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이러한 영어교사로서의 강박관

념이나 쓸데없는 부담감은 사라진 것 같다. (교사 9) 

 

교사 8 역시 수업을 통해서 비원어민 교사의 장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를 통

해 영어 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찾게 된 듯 하며, 계속해서 자

신의 강점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나는] 원어민 교사에게 좀 더 관대했던 것 같다. 원어민 교사는 뭔가 특

별했고 내가 갖지 못한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들의 모국어라서 

잘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나는 항상 원어민 교사 앞

에서는 위축이 되었다. 인식이 전환이 된 지금도 조금은 원어민 교사 앞에서 위

축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원어민 교사들 역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비원어민 교사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교사 8) 

 

교사 11은 수업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로를 “영어소유권자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선생님만큼이나 좋은 영

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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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듣기 전에는] 나 스스로를 바라 볼 때에 Inner Circle 나라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과 비교하며 열등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선생님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나의 생각이 바뀌었고,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영어가 학생들

의 삶에 의미 없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우습게 여길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

닫게 되었다. (교사 11) 

 

이렇듯 교사들은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영어교사로서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된 듯 하고, 특히나 그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원어민 

선호사상에서 서서히 벗어나 영어교사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듯 했다.  

영어교사 정체성에 있어 획기적으로 변화한 선생님들 외에도, 몇몇 교사들은 세

미나 수업이 최소한 그들의 교사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 듯 

했다: 

 

이번 학기 동안 영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원우들과 토의를 하며 

한국의 현 영어교육상황을 되 짚어 볼 수 있었다. …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하고 앵무새처럼 떠들어 댔지만, 

하루하루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나

의 위치는 어디쯤이며, 영어교사로서 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나 또한 궁금

하다. (교사 5) 

 

이번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영어교사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기회가 된 

것 같다. 내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내 실력은 어떠한 정도인지, 또한 앞으로 내

가 영어교사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실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혼

란스럽기도 했다. (교사 2) 

 

교사 2는 “혼란스럽”다고 하면서도 세미나 수업에서 배우고 토론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영어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

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3. 한국 영어교육의 미래에 대한 제언 

 

몇몇 교사들은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영어교육

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하기도 했다. 교사 3은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원어

민 교사 선호사상을 쉽게 바꿀 수 없음을 인지하고, “어떻게 한국에서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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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이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특히 기존의 원어민 교사 중심의 한국 영어교육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한국인 영어교사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한국인 영어교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들의 취약점인 영어 활용

의 정확성에 대해 원어민 교사들을 조력자로서 활용하며,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

민 영어교사 간의 협력적 관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

이 주장했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여 우수한 영어교사가 보다 빨리 되기 위한 시스템을 고

민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자

격을 갖추고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실정에 대해 소양 연수를 충분히 마친 원어

민 교사를 일종의 영어교육의 조력시스템으로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어민 교사를 현장의 교사로 두는 것은 현재의 체제이고 그 체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그 효율성이 우수한 지는 나의 주위의 

예로서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Medgyes가 밝혔듯이 학생들

과 보다 더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비원어민 교사들을 원어민 교사

를 보조하여 정확한 영어를 성공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체제를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의 성공적인 협력의 가능성 있는 형태로 연구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 3) 

 

교사 3은 실제 영어교육 현장에서 위와 같은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교사 사

이의 협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인 영어교사의 장

점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했다:  

 

[영어교육에 있어] 비원어민 교사의 장점을 정확히 부각시키고 막연한 유학에 

대한 동경을 대체할 수 있는 TESOL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비원어민 

교사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단시간에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교사 3) 

 

교사 11 역시 한국인 영어교사의 “고유의 장점”과 “무한한 잠재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영어교사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사연수”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무조건적으로 검증 받지 않은 원어민 교사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한국인 교사를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Medgyes에 의하면 원어민과 흡사한 

수준의 영어실력을 가진 비원어민 교사야 말로 한국과 같은 곳에서 가장 이상

적인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한국인 영어교사를 재교육하

고 그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한다면, 한국에서의 원어민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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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생길 것이고, 한국 교실에는 부적합한 원어

민교사의 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지금이야 말로 한국의 많은 사람

들에게 한국인 영어교사도 원어민 교사만큼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때인 것이다. (교사 11) 

 

교사 11이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교사 9 역시 세미나 수업에서 알게 된 영어교

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사교육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학

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알릴 필요성이 있음을 주지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 한국인 영어교사들 사이에서 만의 이슈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이슈가 되어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원

어민 교사만이 늘 유능하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인 영어교사들도 몇몇 

측면에서 오히려 원어민 교사들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으

면 좋겠다. (교사 9) 

 

교사 7도 세미나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교수학습 현장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영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특히 학생

들이 “영어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가지게 될 때”야 비로소 한국의 “영

어[교육을] 한 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사 10은 교재 개발 및 사용에 있어서도 원어민 교사나 교재개발자가 만든 교재 

외에 한국의 상황에 맞게 한국인 교사와 개발자가 만든 교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현재 다른 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는 Inner Circle 국가에서 개발

한 교재와 커리큘럼에 맞추어 영어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재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상황이나 교육현실 등의 … 조건을 고려하

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에서 공감대를 얻기에 많은 문제를 가

지고 있다. 이처럼 … [원어민의] 교육만을 따라가거나 선호하기 보다는 우리

교육의 상황에 맞는 비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원어민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많

은 장점들을 이용하여 교재를 개발해 … 영어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교사 10) 

 

4. 입시제도 위주의 한국의 영어교육 그리고 세미나 수업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대학원생 중 한 명은 전반적으로 세미나 수업에서 배운 내

용에 대해서 다른 대학원생들과는 다른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오랜 기간 입시위주

의 영어 사교육 현장에서 “명문대 입시의 도구로 … 전락”해 버린 한국에서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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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어교육을 몸소 경험하며, 세미나 수업에서 소개된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다

소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한국의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은 이번 학기의 수업의 취지가 무색 할 수도 

있다. 나는 입시 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치는데, 재수생들의 입을 통해서 학

교 영어 수업 시간에 대한 분위기를 매년 듣는다. 대학 수능 시험과 무관한 수

업을 하면 학생들은 수업을 거의 듣지 않고 잠을 자거나, 수학 등 다른 과목을 

공부 한다고 한다. … 학교 영어 선생님들의 신념과 교육적 열의와는 무관하게 

수업은 거의 파행적이라고 학생들은 말한다. 그나마 철저히 수능 위주의 문제 

풀이 식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라 한다. 이런 교

육 환경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어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

리의 고민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교사 1) 

 

교사 1은 이러한 영어의 도구화, 즉 입시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에 있

어서 “취업,” “직장”내에서의 승진 등을 위해서 “영어[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 버린” 현실에 대해서도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만연한 원어민 선호사상과 이어 따른 

비원어민 교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

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나의 생각은 교사로서 원어민이냐 비원어민이냐를 논하기 전에 

Trim의 말처럼 “외국어 교사는 가장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

다고 생각하고, 또, 교사의 자질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학습

자 나라의 정서나 문화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로서 원어

민이냐 비원어민이냐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다. (교사 1) 

 

이러한 그의 다소 냉소적인 태도는 재수학원 내에서의 교사의 서열에 대해서 이

야기 하면서 좀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 하기도 했다. 즉, 최상위권의 재수생

들이 등록하고 있는 학원에서 강사의 실질적인 교수법이나 능력보다는 보여주기식

의 강사의 학벌 등을 중요시해서 유학파 강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그들만을 가치 있

게 여기는 풍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내가 일하고 있는 입시학원에는] 국제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들

도 많은 수가 있다. 특히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강사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력, 출신 학교 등 그 배경도 엄청나게 따진다. … 그래서 나의 경

우를 제외하면 강사 대부분이 유학파이거나 소위 한국 최고 대학 출신이다. … 

몇 년을 보아 오면서, 참 아이러니 한 것은 수많은 유학파 선생님들이 매년 입

사를 하지만,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아 대부분 1년을 잘 버티지 못



 영어교사교육 : 비판적 교육학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257 

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선호와 학원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유학파

를 중시하는 반복되는 잘못된 채용을 보면, 입시 학원에도 영어 제국주의가 있

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교사 1) 

 

교사 1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지를 유지하는 듯 하며 “입시를 떠나서 

생각하면 기업체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의 영어교육은 이번 학기 우리가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지만, 결국 “대학의 색깔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참된 영어교육을 위해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V. 논의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 및 예비교사들은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영어교육계에 종사하면서 들어보거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수업을 통해서 영어교육과 영어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바뀌었으며, 

이러한 중요한 지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

러 세미나 수업은 교사들에게 그 동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 한 켠에 고민거

리이자 열등감의 이유였던 자신들이 원어민 영어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듯 하다. 그들은 세미나 수업에서 접한 다

양한 논문과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비원어민 사용자로서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고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사들의 이러한 막

연한 피해의식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맹목적인 원어민 교사 선호사상에서 기인한 

듯 했으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비원어민으로서 영어를 가르

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스스로의 교사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온 듯 했다. 교사들

은 수업을 통해서 영어의 다양성에 대해 알게 되고 스스로를 합법적인 영어 사용자

로서 바라보게 되면서, 영어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긍

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어교사 정체성의 정립은 

교사들이 한국인으로서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의 장점들을 잘 파악하

여 좀 더 나은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은 한국의 영어교육 전반에 걸쳐 몇 가지 제언을 하기도 했는

데, 특히나 한국에서의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를 피력

하며, 한국인 선생님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사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과 좀 더 민주적이고 비판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도 세미나 수업에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 필요성

을 강조했으며, 수업에서의 교수 활동에 관계된 것 뿐만 아니라 교재 개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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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판적 접근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그러나 세미나 수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

들과는 달리 한 교사는 입시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직접 겪은 영어가 출세

의 도구로 여겨지는 현실을 떠올리며 세미나 수업에서 다룬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비판적 영어교육 수업을 통해 영어교육의 다양한 이슈들

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Abednia, 2012; Golombek & Jordan, 2005) 이를 

통해 비판의식을 고취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일맥

상통 한다(Brutt-Griffler & Samimy, 1999; Frye, 1999; Graman, 1988; Huang, 2012; 

Pavlenko, 2003; Pessoa & Freitas, 2012; Rivera, 1999). 특히 그동안 영어교육계의 안팎

에서 소외되어 왔던 비원어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교사교육 연구들에서 

발견한 것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및 예비교사들 역시 비판적 영어교육 수업에

서 제시된 새로운 영어교육 패러다임을 통해서 영어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어사용자로서 스스로를 재인식 하게 되었으며(Pavlenko, 2003) 특히 영어교사로

서 스스로의 교사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Brutt-Griffler & Samimy, 1999; Golombek & Jordan, 2005; Pavlenko, 2003). 또한 교사

로서 자신감을 찾게 된 이들은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

칠 의지를 보였다는 것과(Brutt-Griffler & Samimy, 1999; Pavlenko, 2003),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재개발과 같은 분야 (Abednia, 2012)에서도 비판적 접근이 필요할 것

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중 한 명은 비판이론에 근거한 세미나 수업의 내용

들을 전반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Brutt-

Griffler와 Samimy(1999)의 연구에 참여한 17명의 비원어민 교사들 모두 그리고 

Golombek과 Jordan(2005)의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비원어민 교사들 모두 수업의 내

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업을 통해 태도 및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는 기 연구와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중 몇몇은 한국

의 영어 교사교육에 있어서 몇 가지 제언—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원어민 교사의 활

용에 대해 그리고 한국인 영어교사의 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을 했다는 점이 기 

연구와 다르다고 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21세기 한국에서 영어는 더 이상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나 기대로 배우

는 외국어가 아니라, 개인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드러내는 상징적 자본

(Bourdieu, 1991)이자 경쟁의 도구이며, 때로는 경제적,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생산 

또는 재생산해냄으로써 보이지 않는 사회계급을 만들어내는 장치라 할 수 있다

(Holborow, 1999; Pennycook, 1994; Phillipson, 1992). 그러므로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

한 이러한 영어의 정치성을 애써 무시하며, 영어를 단지 ‘세계화 움직임’에 동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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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로서만 개념화 하고 소비한다면, 한국의 영어 교육은 위

태롭기 그지없다. 21세기 영어의 전지구적 힘과 위용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학생들

에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소통의 도구로써 영어를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

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적인 기능주의 패러다임이 아닌 좀 더 균형 잡힌 영

어교육의 틀이 필요하며 영어 및 영어교육의 다양한 면면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

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영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영어교육

의 새로운 틀은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교육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제국주의와 그 흔적

들, 영어와 세계화를 기념하고 축하할 때 소리 없이 없어져 가는 세계의 수많은 소

수언어들, 영어교육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되짚어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좀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영어교육

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이 좀 더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영어사용자로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균형 잡힌 영어교육 패러다임을 꿈꾸며, 비판이론에 근거하여 

영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한 대학원 수업에서 교사 및 예비교사들이 긍

정적인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학원 수업에서 배운 새로운 내

용들을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소개하여 그들이 주체적인 영어사용자로 거듭나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영어교사 교육에서는 아

직까지 초기단계에 있는 비판적 교육학을 도입한 수업에서의 교사 및 예비교사들

의 경험을 질적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

다. 물론 한국형 비판적 TESOL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보

고한 K. Sung(2007)의 질적연구가 있지만, 이는 교사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교수, 학생, 운영자의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영어교육 현장에서 비판이론의 

시각을 견지하며 영어교육의 다양한 이슈들을 재조명하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또한 비록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및 예비교사 대부분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새로

운 내용들에 대해 즉각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배운 내용들을 교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그들의 교사로

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후속 장기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원 세미나 수업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원어민 교사 우월주의가 팽배한 한국의 다양한 영어교육 현장에

서 교사들은 어떻게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상기시키며 편견과 차별에 맞서 한국

인 영어교사로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지, 자신들이 다짐한 대로 주체적인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나가는 지 또는 그렇지 않은 지를 질적연구

를 통해 구체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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